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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大秦 건원 18년(普太元 7년) 부견苻堅은 마침내 태극전太極殿에 여러 신하를 불러 놓고 동진東普 토벌을 의논했다. 건원 8년 구지仇池를 멸망시킨 뒤 곧바로 남하하여 진普의 양梁·익益 두 주州를 취한 것을 비롯해 건원 14년 진의 서쪽 요충 양양襄陽을 빼앗고 양주자사 주서朱序를 사로잡는 등 부견의 남침은 전에도 여러 번 있었으나, 나라를 들어 진을 치려고 들기는 그때가 처음이었다. 동으로는 오늘날의 열하熱河 찰함이察哈爾로부터 서로는 서역의 일부까지 북방을 완전히 통일한 진秦은 오호五胡가 세운 열여섯 나라 중에서는 가장 넓은 판도를 자랑하고 있었다. 그 치솟는 기세에 힘입어 드디어 부견은 혼일천하混一天下의 마지막 장애인 강남의 진普을 멸하고자 한 것이었다.

“짐이 대업大業을 이은 지 수십 년, 사방을 두루 경략했으나 오직 동남의 한 모퉁이만 왕화王化를 입히지 못하고 있다. 아직 천하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 음식을 먹어도 살로 가지 않고, 잠을 자려 해도 편히 잠들 수 없어 이제 천하의 군사를 일으켜 토벌하고자 한다. 가만히 헤아리니 무기를 갖춘 정병精兵만도 97만을 모을 수 있고, 짐도 본보기로 앞서서 남쪽의 무리東普들을 쓸어 버릴 작정인 바 경들의 뜻은 어떠한가?”

부견의 그 같은 말에 비서감秘書監 주동朱彤이 일어나 비위를 맞추었다. 

“폐하께서는 하늘의 뜻에 응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천벌을 공행恭行하시는 것이오니, 한번 크게 꾸짖으심에 오악五嶽이 뒤집힐 것이고, 숨 한번 내쉬고 들이쉼에 강과 바다의 흐름이 끊길 것입니다. 만약 폐하께서 한꺼번에 100만 대군을 일으키시면 반드시 싸움 한번 없이 정벌하실 수가 있고, 진주普主는 스스로 폐하의 군문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장황하게 아첨을 늘어놓으니 부견이 듣고 크게 기뻐했다. 그때 좌복야左僕射 권익權翼이 나서서 말했다.

“신臣의 생각에는 아직 진普을 정벌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주왕紂王이 무도하고 천하의 인심이 은殷을 떠났으나 8백 제후가 모이지 않자 무왕武王은 군사를 돌리고 깃발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삼인三仁:세 어진 선비, 箕子·微子·比干이 죽거나 쫓겨난 뒤에야 목牧의 들판(牧野)에 분연히 군사를 내었던 것입니다. 이제 들으니 진普의 도道가 비록 쇠했다 하나 덕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으며, 군신은 화목하고 상하는 한마음이라 하옵니다. 거기다가 사안謝安과 환충桓沖은 강좌江左의 뛰어난 재사들이니 아직 진에 사람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신이 듣기로 군사를 내는 일의 상극은 화목이라 하였사온데, 지금의 진에는 화목이 있으니 가히 도모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못 형세를 밝게 본 진언進言이었다. 10년 전 간문제簡文帝가 울분 속에 병들어 죽었을 때, 동진東普의 정국은 자못 흉흉했다. 자신이 환온桓溫의 추대로 꼭두각시 황제 노릇을 하게 된 것을 욕되게 생각한 간문제와는 달리, 환온은 오히려 황제가 자신의 지대한 공功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는 줄만 알았다. 그리하여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임종 때에 자신에게 황제의 자리를 전위傳位하여 주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었으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었다.

간문제는 환온에게 다만 정치를 보좌할 것만 명하고, 제위帝位는 서자庶子인 창명昌明에게 전하니 이가 곧 진東普의 효무제孝武帝이다. 환온이 크게 실망한 채 고숙姑孰을 떠나 입조하자 한때 경사京師의 인심은 흉흉하였으나, 사안謝安 등의 힘으로 겨우 무마되었다.

좌복야 권익이 말한 또 한 사람의 인물 환충은 환온의 아우로서, 형과는 달리 조정朝延과 화목을 유지하며 고숙에 머물러 있었다. 따라서 조정을 대표하는 사안과 환씨桓氏 일족의 화목은 동진의 안정에 기초가 되었으며, 거기다가 사안이 강북江北에서 모은 군사로 키운 북부병北府兵은 유뇌지劉牢之의 지휘 아래 여러 차례에 걸쳐 부견의 남하를 저지했을 만큼 강병强兵으로 자라 있었다.

그러나 부견은 권익의 그런 진언을 기뻐하지 않았다.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다시 말했다.

“제공들은 각기 그 뜻을 말해 보라.”

이에 태자좌위太子左衛 석월石越이 대답했다.

“오인吳人:여기서는 東普들은 험한 땅에 의지해 왕명王命을 받들지 않고 있으니 폐하께서 친히 육사六師:천자가 거느리는 여섯 軍를 이끌고 형월荊越:여기서는 역시 江南을 문죄하심은 실로 사람과 귀신의 뜻에 합하고 사해四海가 공히 바라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천문을 보니 세성歲星:목성과 진성鎭星:토성이 두우斗牛 간에 있고, 복덕福德이 오吳에 머물러 범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창명昌明:普  孝武帝은 백성의 아낌을 받고, 나라는 장강長江의 험險을 끼고 있으며, 조정에는 정사에 어지러움이 없으니, 어리석은 신의 생각에는 왕사王師를 움직이기에 마땅치 못합니다. 공자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멀리 있는 자가 불복不服하면 문덕文德을 닦아 스스로 오게 하라 했으니 폐하께서는 헤아려 주옵소서.”

자못 간곡한 말이었으나 부견은 여전히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짐이 듣기에 무왕武王이 주紂를 내칠 때도 역세逆歲가 하늘을 범하고 있었다고 한다. 천도天道는 유원幽遠하니 가히 알기 어렵다. 지난날 부차夫差는 상국上國의 위엄을 넘어서는 데가 있었으나 오히려 구천句踐에게 멸망을 당했고, 중모仲謀:손권의 은덕이 전 오吳에 미쳤으나 손호孫晧:손권의 손자에 이르러 삼대의 왕업은 용양龍驤:용양장군  王濬의 한 소리 호령에 군신君臣이 나란히 결박을 받음으로 끝났다. 어찌 장강이 있다 해서 능히 지킬 수 있겠는가. 나의 모든 군사들이 채찍만 강에 던져도 능히 그 흐름을 끊을 수 있을 것이다.”

부견의 그 같은 호기로운 말에 석월이 다시 말했다.

“신이 들으니 주는 무도해 천하의 근심이었으며, 부차는 음학淫虐하고 손호는 혼폭昏暴하여, 백성은 모반하고 가까운 자는 떠난 탓에 망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진普은 비록 덕이 없으나 아직 죄가 될 만큼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병사를 기르며 곡식을 쌓고 천시天時를 기다리십시오.”

그래도 부견은 뜻을 굽히지 않고 여러 신하가 나가기를 기다려 아우 부융苻融과 의논했다.

“옛부터 큰일을 결정하는 데는 하나를 둘로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여러 의견이 분분하면 헛되이 사람들의 마음만 어지러우니 나는 너와 이 일을 결정하고 싶다.”

부융이 형왕兄王의 그 같은 물음에 조목을 들어가며 불가不可함을 말했다.

“첫째는 목성과 토성(歲鎭)이 두우斗牛 간에 있고 오월吳越에 복덕이 머문 일이요, 둘째는 진普의 조정이 명天命에 따르고 있음이며, 셋째는 우리 군사가 잦은 싸움으로 병졸은 피로하고 장수는 지쳐 있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한결같이 불가함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 따르는 것이 상책인듯 싶사오니 폐하께서는 부디 저버리지 마십시오.”

“너도 또한 그러하니 천하의 일을 누구와 더불어 말해야 할지 알 수 없구나. 지금 군사가 100만이요, 쌓인 재물과 병장기가 산 같은데 어찌 불가하단 말이냐?”

아우까지도 반대하고 나서자 부견은 자못 심기가 상한 듯 그렇게 소리쳤다. 그러자 부융은 눈물까지 보이며 거듭 간곡히 말했다.

“진普을 공벌할 수 없음은 이미 뚜렷한 일이오니 헛되이 큰일을 일으키시면 반드시 공은 적고 해만 있을까 두렵사옵니다. 폐하께서는 선비鮮卑·강羌·갈羯 등의 족속들을 총애하시어 가까운 땅을 나누어 주시고, 옛 신하들과 우리 족속은 멀리 두시어 나라가 기울어진 감이 있습니다. 감국監國이 약졸 수만으로 경사京師를 지키고 있다 해도, 선비·강·갈의 무리들이 숲처럼 떼지어 둘러싸고 있습니다. 모두 나라의 도적이요, 우리 일족의 원수들인즉, 신이 두려워하는 바는 반드시 그 도적들의 모반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만전萬全을 기하지 못해 낭패를 당하는 일입니다. 비록 신의 아는 바는 얕고 어리석으나 정성만은 어느 누구에게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왕경략王景略:王猛은 일대의 기사奇士로서 폐하께서도 매양 그를 제갈량에 견주시곤 했습니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부디 왕경략이 임종에 이르러 한 말을 잊지 마십시오.”

죽은 왕맹까지 들먹이며 한사코 부견의 동진 정벌을 말리는 부융이었다. 그러나 부견은 듣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평소 왕이 총애하는 도안道安을 앞세우기도 하고, 부융·상서·원소原紹·석월 등이 합치기도 해서 수십 차례 상소를 올렸으나 부견은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워낙 여러 신하가 한사코 말리는 바람에 그해에는 결국 동진 정벌을 결행하지 못하고 이듬해 건원 19년을 맞게 되었다.

그 봄 부견은 먼저 장군 여광呂光 등을 보내 서쪽을 평정하게 하였던 바, 익주益州 서남의 오랑캐와 해동海東의 여러 나라가 다투어 사절을 보내 방물을 바쳤다. 이에 호기가 오른 부견은 패상覇上을 남유南遊하며 크게 잔치를 벌였다. 사방은 평온하고, 병사들은 날래고 굳세며, 쌓인 재물과 곡식은 넉넉하니 자못 태평성대를 일컬을 만한 시기였다.

그러나 부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꺼질 줄 모르는 야심이 다시 세차게 불붙어 오르고 있었다. 동진을 정벌하여 혼일천하를 이룩하는 일이었다.

“헌원씨軒轅氏는 과연 대성大聖이라, 그 인자로움은 하늘 같고, 지혜로움은 귀신에 견줄 만했지만, 따르지 않는 무리는 정벌하였다.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병兵으로 호위케 한 까닭으로 능히 해와 달을 비추게 하고 바람과 비를 멎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짐에 이르면, 이제 천하는 대강 평정되었다 하되, 아직 동남東南이 왕화王化 밖에 남아 있으니 대업大業을 이루었다 할 수 없다. 거기다가 지난날 환온의 침구侵寇를 생각하면 더욱 강동江東은 그냥 둘 수 없다. 이제 목숨을 돌보지 않는 군사가 100만, 문무제관은 수풀처럼 짐을 둘러싸 보좌하고 있다. 한번 북을 울려 밀고 내려가면 진普은 가을 바람에 지는 낙엽 꼴이 될 것이다. 이제 조정 안팎이 모두 그 불가함을 말하나 짐은 실로 그 연유를 알 길이 없다. 내 계책은 이미 정해졌으니 경들은 다시 이 일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을 않도록 하라.”

부견이 돌연 한동안 잠잠했던 강동 정벌의 일을 움직일 수 없는 결의로 드러냈다. 지금까지 분분히 반대 의견을 내놓았던 권익·원소·석월 등의 여러 대신들과 부융·도안 등도 부견의 그 돌연한 말에 잠시 말문이 막힌 듯 바라보기만 했다. 다만 태자 부굉苻宏만이 정신을 가다듬고 부왕 앞으로 나아가 아뢰었다.

“오吳는 지금 천문天文을 업고 있어 정벌할 수 없는 데다 진주普主는 죄가 없습니다. 사안과 환충 형제들은 모두가 일방의 준재들이며, 군신君臣이 서로 돕고 장강은 험해 도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군사를 기르고 군량을 비축한 뒤 폭주暴主를 기다려 일거에 멸하는 길뿐입니다. 만약 지금 병을 발發하면 공도 없이 밖으로는 폐하의 위명威名이 손상되고, 안으로는 재물만 축날까 두렵습니다. 성왕聖王이 군사를 쓰는 데는 안에서 정성을 다한 뒤라야 움직였습니다. 만약 적이 장강에 의지해 굳게 지켜 강북의 백성을 강남으로 옮긴 뒤 성을 높이고 들에 먹을 곡식과 잘 집을 없애 버린다면 우리가 먼저 피로하여 오래 머무를 수 없을 것이니, 폐하께서는 장차 그 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자의 그 같은 말은 모두 이미 지난날 여러 대신들이 말과 글로 거듭 밝힌 내용들이었다. 하지만 드디어 자신의 계획을 완전히 굳힌 부견은 그런 태자의 말조차 귀담아들으려 하지 않았다. 또다시 전에 권익이나 부융을 달래던 말로 대답했다.

“몇년 전 왕맹이 연燕을 멸할 때에도 역시 세성歲星이 범하고 있었으나 싸워 이겼다. 천도는 멀고 아득하여 네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날 진시황이 육국六國을 멸할 때에도 그 왕들이 모두 포악했었느냐? 이미 내 마음속에서 결단을 내린 지 오래니 더는 거역하려 들지 말라.”

이때 도안이 다시 태자를 돕고 나섰으나 관군장군冠軍將軍으로 그 자리에 있던 모용수慕容垂는 도안과 뜻을 달리했다. 비서감 주동을 제하고는 유일하게 부견의 동진 정벌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었다.

“폐하의 덕은 헌원씨나 도당씨陶唐氏:요임금와 같고, 공은 순舜이나 탕무湯武에 비할 만하시니 위엄이 팔표八表에 두루 미쳐 먼 나라 오랑캐들까지 폐하에 귀부하고 있습니다. 사마창명司馬昌明:普  孝武帝이 감히 왕명에 거역하고 있는데도 이를 벌하지 않으시면 왕법이 장차 어떻게 시행될 수 있겠습니까? 지난날 손씨孫氏:손권 일가가 강동을 근거로 참칭하였으나 끝내는 진普에 병탄되었는데 지금의 형세가 바로 그러합니다. 신臣이 듣기에 작은 것은 큰 것에 적대할 수 없고, 약한 것은 강한 것을 억누를 수 없다 하였는데, 하물며 대진大秦이겠습니까? 지금 폐하께서는 성무聖武하시고, 강병이 100만이요, 조정에는 용장勇將·재사로 가득합니다. 폐하의 신산神算만으로도 족하오니 조신朝臣들에게 물어 성려聖慮를 어지럽히지 마옵소서.”

연의 태부 모용평에게 쫓기어 부견에게 투항한 지 10여 년, 그동안 모용수에게는 그야말로 와신상담臥薪嘗膽의 세월이었다. 물론 왕도王道를 내세우는 부견의 은덕에 힘입어 지위는 공후公候의 열에 들고, 방금은 관군장군으로 여러 차례 전공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왕맹 같은 조정 대신들의 의심과 시기에 시달려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종실인 저족氐族의 왕공王公들이 던지는 끊임없는 감시의 눈을 벗어나기 위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 온 모용수였다.

처음 부견으로 투항해 올 때만 해도 금세 올 것 같던 자립自立의 날은 기약 없고, 몸만 헛되이 늙어 감을 한탄하고 있는 때에 온 기회이니 어찌 놓칠 수 있겠는가.

이에 동진을 정벌하는 일이 불가능함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부견을 부추기고 나선 것이었다. 남북의 두 호랑이가 피투성이 싸움을 벌이는 틈을 노려 망한 연을 회복하고 자립해 보려는 의도가 감추어진 부추김이었다.

그러나 그런 모용수의 가슴속을 알 리 없는 부견은 오히려 그 부추김을 크게 기뻐했다.

“짐과 더불어 천하를 정할 만한 이는 다만 경卿뿐이로다.”

부견은 그렇게 말하며 베 500필까지 상으로 내렸다.

그런데 마치 그런 모용수를 돕기라도 하듯 진普의 거기장군車騎將軍 환충이 부견을 공격해 왔다. 몇년 전에 빼앗긴 요충 양양을 회복코자 15만의 대군을 이끌고 북상해 온 것이었다. 양양성을 향해서는 그 전장군前將軍 유파劉波를 보냈고, 관군장군 환석건桓石虔과 진위장군振威將軍 환석민桓石民에게는 면북沔北의 여러 성을 공격하게 하였으며, 보국장군輔國將軍 양량楊亮에게는 촉蜀을 공격하게 하여 성 다섯을 빼앗고, 용양장군 호빈胡彬은 하채下蔡를, 응양장군應楊將軍 곽전郭銓은 무당武當을 공격케 했다.

그런 뒤 환충은 또 따로이 장수를 보내 만세성萬歲城을 쳐서 빼앗으니 그 소식을 들은 부견은 크게 노했다. 그러잖아도 구실을 찾고 있던 참에 동진 쪽에서 먼저 도발해 오니 급히 병兵을 발동시켰다. 제주諸州의 군사를 모아 대군을 일으키기 전에 우선 가까운 군사들로 환충을 맞게 한 것이었다.

부견은 아들 정남거록공征南鉅鹿公 부예苻叡와 관군장군 모용수, 좌위장군 모당毛當 등에게 보기步騎 5만을 딸려 양양성襄陽城을 구원하게 하고, 양무장군 장숭張崇에게는 무당을, 후장군 장모張茂와 보병교위步兵校尉 요장姚長에게는 부성苻城을 구하게 했다. 

양양을 구원한 부예는 신야新野로 나가고, 모용수는 등성鄧城으로 내려갔다. 이때 진군普軍이 무당에서 진秦의 양무장군 장숭에게 패하여 2,000여 호戶를 약탈해 물러가니, 부예는 모용수와 석월을 선봉으로 삼아 면수沔水를 건너게 했다. 모용수는 밤에 면수를 건너며 군사들마다 10개의 횃불을 준비하게 명한 뒤 불을 붙여 나뭇가지에 걸어 두게 했다. 불빛이 10여 리에 미치니 그걸 본 환충은 대군이 이미 당도한 줄 알고 두려워 군사를 물리었다. 그 무렵 진의 후장군 장모도 부성을 구한 뒤 야곡斜谷으로 나오니 동진東普의 보국장군 양량 또한 군사를 물려 돌아갔다. 

침입한 환충의 대군이 물러가자 부견은 나라에서 교서를 내렸다.

“오인吳人:普들이 강산의 험함만 믿고 여러 차례 왕경王境을 범했으되 때맞추어 나아가 토벌하고 우내字內를 깨끗이 했다. 이런 일이 또다시 있을까 엄히 경계하여 급히 전비戰備를 하려는 바, 제주諸州는 공사公私의 모든 말을 낼 것이요, 백성들은 장정 열에 병졸 하나를 내도록 하라.”

그리고 다시 교서를 내렸다.

“짐은 장차 회계산會稽山에 올라 우禹임금의 자취를 더듬으려니와, 나라는 정벌해도 군주는 살려 둠은 삼왕三王의 뜻이 같았다. 이제 적을 꺾어 이기는 날이면 사마창명은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를 삼을 것이요, 사안謝安:普의 대신은 이부상서吏部尙書로, 환충은 시랑侍郞으로 삼겠노라.”

마치 동진의 땅이 그의 군사들에게 이미 병탄된 듯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해 8월 무오戊午일을 잡아 대군을 발동하기 시작했다.

먼저 아우 양평공陽平公 부융을 정남대장군으로 삼고 순무대장군 고양공高陽公 부방苻方, 표기장군 장모, 위군장군 양성梁成, 평남 장군 모용위, 관군장군 모용수와 더불어 보기 25만으로 전봉前鋒이 되게 했다. 이어 그달 갑자일에는 부견 자신이 장안을 출발하니 이때 이끈 군사는 갑옷 입은 장졸이 60만에 기병이 27만이었다. 앞뒤 1,000리에 깃발과 북이 서로 바라볼 수 있게 이어질 만큼 대군이었다.

그리하여 그해 9월 부견이 항성項城에 이르렀을 때 양주의 군사들은 겨우 함양에 이르렀고, 촉蜀의 군사들은 강물을 따라 내려오고 있었으며, 유주幽州와 기주冀州의 군사들은 팽성에 이르러 동서 만 리에 뻗친 대군이 수륙으로 전진하는 형세를 이루었다. 군량이며 치중을 실어 나르는 배도 만 척이 넘어 장강 입구의 석문石門으로부터 중류의 여영汝潁에까지 이어질 지경이었다. 얼른 보아 그대로 동진을 둘러엎을 듯한 기세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군세軍勢를 흩어 놓아 진군秦軍의 패인을 이루게 되는 군사의 배열이었다.


	



그와 같이 천하가 결과를 짐작 못 할 풍운에 휩쓸리고 있는데, 요서라고 해서 평온할 리 없었다. 말은 관청이 공무에 쓰는 말이건 백성들이 사사로이 부리는 말이건 가리지 않고 모두 내놓고, 사람은 장정 10명에 병졸 하나를 내라는 부견의 명은 그곳에도 이르렀다. 만 리 밖 강남에서 열릴 전단이라고 남의 일로만 볼 수는 없게 된 것이다.

거기다가 그런 국가적인 동원이 있을 때마다 끼어들게 되는 관리들의 탐욕과 개인적인 착복에 민심은 차라리 흉흉하다는 편이 옳았다. 말이라고 생겼으면 군마軍馬로 쓸 수 없음을 뻔히 알면서도 숨이 막 넘어가는 늙은 말이건 아직 고삐도 묶지 않은 망아지이건 가리지 않고 끌어갔다. 사람도 이미 머리가 허연 노인에 이제 겨우 어미품을 벗어난 어린아이까지 장정으로 쳐 마구잡이로 뽑아 올렸다.

그렇게 군적에 오른 말이나 사람을 빼내기 위해서는 뇌물밖에 약이 없었다. 백성들은 농사나 수레를 끄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말을 지키기 위해, 혹은 늙은 아비와 어린 자식을 병졸로 내보내지 않기 위해 가진 것을 모두 털어 관리에게 바치지 않을 수 없었다. 점차 자리를 잡아 가던 유민들도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느슨해진 치안 때문에 저잣거리는 좀도둑이 들끓고, 숲에는 다시 도적떼가 들었다.

그같이 뒤숭숭한 요서의 한 갈래 관도官道 위였다. 두 명의 기마 무사를 호위로 거느린 마차 한 대가 보얀 먼지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었다. 말 한 마리가 끄는 것이지만 마차 역시 마부를 합쳐 두 사람이 타는 작고 가벼운 것이라 보기에 몹시 날렵했다. 조금 전 녹산현 경계까지 현군縣軍의 호위를 받고 온 관부의 마차였다.

무심히 말을 몰고 있는 마부 뒤 걷어 올린 마차의 휘장 사이로 언뜻언뜻 귀티가 나는 관리의 얼굴이 보였다. 그의 이름은 부명苻明, 부견의 먼 족질族姪이고 벼슬도 업군의 장사長史에 그쳤으나 그가 맡고 있는 일은 가볍지가 않았다. 겉으로는 의례적인 독찰督祭로 군현을 돌아도 그가 부견의 장남 부비苻丕에게서 받은 밀명은 곧 있을 대규모의 남정南征을 앞두고 선비족의 옛 근거지인 요서 일대의 동향을 몰래 살피는 일이었다.

이제 한 달 가까운 독찰을 마치고 업성으로 돌아가는 부명의 얼굴은 긴장과 의혹으로 굳어 있었다.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선비족들의 전반적인 동향도 무언가 심상치 않은 데가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를 긴장시키는 것은 새하 어귀에 새로이 성을 쌓고 들어앉은 일단의 세력이었다. 정체도 알 수 없고 그 실체도 짐작이 안 가는, 그러나 만만찮은 힘으로 그의 직감을 건드려 오는 백지래성百支來城이 바로 그랬다.

부명이 백지래성에 관해 들은 것은 용성에서부터였다. 처음 그를 자극한 것은 백지래왕이란 왕호였으나 그것이 본인이 참칭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간의 별명에 지나지 않은 것임을 알게 된 뒤에도 왠지 그쪽으로 마음이 쓰였다. 종잡을 수 없는 소문이기는 하지만 사실이라면 너무도 뜻밖인 그들의 세력 때문이었다.

그들의 배는 발해만을 덮고 멀리로는 안남安南까지 장삿배를 낸다. 한번 군사를 내면 몇만은 하루 안에 모을 수 있다. 성안은 금은과 곡식이 넉넉하고, 관부에서 내려진 벼슬은 없지만 상하의 구별은 군신君臣의 그것이나 다름없다―대개 그런 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백지래성과 가장 가까운 녹산현에 열흘이나 머물면서 그 허실을 알아보려 했으나 전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우선 현령이란 자부터가 이상했다. 어찌 된 셈인지 백지래성에 관해 물으면 다 들어 보지도 않고 ‘모른다’요, 그래도 윽박질러 물어보면 이번에는 덮을 공사로만 나왔다.

“여러 해 전에 약간의 유민들이 버려져 있는 포구에 새로운 선창을 열고, 묵어 자빠진 땅을 다시 갈아 보겠다고 하길래 전임 현령이 허락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연나라에 의해 망한 부여의 유민들에다 한족 수적水賊들이 어떻게 어울려 성이라고 돌담까지 두르고 사는 모양이지만 그 나머지 떠도는 소문은 하나도 믿을 게 못 됩니다. 관부로서는 그들이 유민으로 떠돌거나 도둑떼가 되지 않고 스스로 제 앞가림을 하는 게 기특해 조세만 조금 거둬들일 뿐 전혀 간섭을 않고 있습니다. 병력이 약간 있다 해도 다른 수적들이나 유구들로부터 자신들을 지킬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령의 그 같은 말에 부명은 직접 그 성을 둘러보았다. 성은 단순한 돌담 이상으로 높고 단단하게 쌓여 있었으나, 다른 점은 대개 현령의 말과 일치했다. 사람도 그리 많지 않고 저잣거리도 소문처럼 흥청거리지 않았다. 거기다가 싸움을 할 만한 장정들은 몇만은커녕 몇백도 안 되는 데다 병장기 같은 것은 더욱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러나 백지래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그들의 우두머리를 만나 보자 부명은 다시 의심으로 긴장했다. 그는 짐짓 자신을 낮추며 한낱 장사치의 우두머리에 지나지 않음을 자처했지만 어딘가 왕자王者의 위엄이 풍겼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도 한결같이 범상한 장사치의 무리는 아니었다. 싸고 싸도 새어 나는 사향 내음 같은 재기才氣가 내비치는가 하면, 일기당천의 무골武骨이 느껴지기도 했다.

거기다가 한층 부명의 의심을 자극한 것은 그들이 내민 재물이었다. 헤어질 무렵 그들은 한 쟁반의 금덩이를 예물로 내놓았는데, 그게 또 예사롭지가 않았다. 자신이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의심을 짐작하고 내놓은 것이라서 그런지 대단찮은 관리에게 내미는 뇌물치고는 너무 많았다.

‘바로 이것이로구나. 현령이 이렇듯 제 일처럼 이들을 감싸고 도는 까닭은. 그런데 무엇 때문일까. 무엇을 감추기 위해 이들은 이 많은 금덩이를 아까운 기색 없이 바치는 것일까.’

하지만 그는 바로 그 의심 때문에 그 금덩이를 거둘 수가 없었다. 무언가 그들이 심상찮은 일을 꾸미고 있다면 뒤탈 또한 만만치 않을 것 같은 예감에서였다. 그보다는 길을 재촉해 업성으로 돌아가 부비에게 그곳의 일을 알리고, 그로부터 상을 받는 쪽이 안전하고 이득도 클 것 같았다.

‘그들은 누구일까. 그들의 진정한 세력은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일까…….’

부명은 마부를 재촉해 말을 달리면서도 줄곧 그런 의문을 되뇌었다. 하지만 한 가지 그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있었다. 오래잖아 들게 된 작은 숲속에 진작부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부명이 탄 마차가 호위무사들과 더불어 숲을 반쯤이나 지났을까, 갑자기 호위무사 중 나이 든 쪽이 날카로운 눈길로 주위를 살폈다. 용맹스럽기로 이름난 저기氐騎:氐族만으로 이루어진 기병에 오래 몸담아 산전수전 다 겪은 무골다운 감각이었다. 바로 그때 무언가 빠른 속도로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마부와 젊은 쪽 호위무사가 비명다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땅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누구냐? 웬 놈들이냐?”

갑자기 날아든 암기를 본능처럼 단련된 감각으로 피한 나이 든 쪽 무사가 재빨리 장검을 뽑아 들며 암기가 날아온 쪽으로 짐작 가는 나무 그늘을 향해 소리쳤다. 그러나 대답 대신 다시 한번 무언가가 날아왔다. 나이 든 호위무사가 그걸 칼로 쳐내며 소리쳤다.

“상공,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쇳소리와 함께 땅에 떨어진 것을 보니 휘청일 만큼 얇은 데다 한 뼘도 안 되는 유엽도柳葉刀였다. 그 가벼운 비수를 그토록 빠르게 날려 보낸 것으로 보아 상대는 대단한 내력을 지닌 고수 같았다. 거기다가 칼에는 독까지 발랐는지 말에서 떨어진 무사와 마부는 벌써 몸을 푸들거리며 숨을 거두고 있었다.

“지독한 독이구나. 누구냐? 무엇 하는 놈들이냐? 비겁하게 숨어 있지 말고 떳떳하게 나서라. 나와 승부를 짓자!”

나이 든 무사가 그렇게 소리치자 먼저 길 앞쪽에서 두 사람이 나타나 길을 막았다. 모두 얼굴을 싸매고 있었는데 장검을 빼 들고 있었다. 채찍질하던 마부를 잃어 걸음이 늦어진 수레 말이 놀란 듯 서고, 이어 나이 든 무사의 말도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다시 뒤편 나무 그늘에서 두 사람이 뛰어내려 자연스레 물러날 길을 막았다. 역시 둘 다 얼굴을 가렸는데 무기가 유별났다. 무기는 별 특징 없는 장사꾼의 저울대였다. 그렇게 되자 우연히 길을 막은 좀도둑 떼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본 호위무사의 얼굴빛이 흐려졌다.

“비겁한 놈들, 숨어서 사람을 암습하다니…… 누구냐? 원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의 목숨이다.”

뒤편의 두 사람 중 하나가 음침하게 대답했다. 북방의 한어漢語였으나 억양이 조금 이상했다. 그러자 호위무사가 박차로 말 배를 차며 칼을 중단으로 겨누었다.

“간다!”

먼저 앞길을 막은 적을 치고 다시 돌아와 부명을 구하려 한 것인지, 제 한 목숨이나 구해 달아나려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어느 편도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앞을 막고 있던 검수들이 어떻게 손을 썼는지 먼저 그가 탄 말이 몇 발자국도 떼어 놓지도 못하고 구슬픈 비명과 함께 앞다리를 꿇고 주저앉았다.

두 번이나 암기를 피하고 살아남은 만큼 그 호위무사의 무예도 만만치가 않았다. 말과 함께 쓰러지지 않고 가벼운 기합과 함께 몸을 날려 땅 위에 내려섰다. 하지만 한숨 고를 틈도 없이 그는 곧 두 복면인이 어지럽게 휘두르는 칼빛에 갇히고 말았다.

아마도 그 두 복면인은 오랫동안 함께 다니며 두 사람의 검식劍式을 하나로 배합해 써 온 모양이었다. 호위무사의 무예 또한 결코 하수가 아니었으나 도무지 그들의 칼그늘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평생 뽐내 오던 저족의 용맹과 무예를 다해도 그저 한 몸을 지켜 내기에 바빴다.

“부명, 나오너라. 네 목숨은 우리가 맡겠다.”

뒤쪽에서 길을 막고 있던 복면인 둘은 잠시 쏘아보는 눈길로 그 싸움을 살피다가 거기서 무엇을 읽었는지 천천히 마차로 다가들며 나직하게 소리쳤다. 그러자 마차의 휘장이 걷히며 얼굴이 해쓱해진 부명이 나타났다. 그러나 중원을 지배하고 있는 저족의 왕실 종친다운 위엄을 잃지 않으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죽는 것은 어렵지 않다만 왜 죽어야 하는지나 알아보자.”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어 그렇게 소리친 부명이 다시 체념한 듯 덧붙였다.

“나는 너희들이 백지래성에서 왔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자 다가들던 두 사람이 흠칫하며 눈길을 교환하더니 천천히 얼굴을 싸고 있던 천을 벗었다. 어차피 살려 둘 수 없는 인물일 바에야 얼굴을 보여 줘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든 듯했다. 복면 안에서 나타난 것은 그사이 장년티가 나는 사사검과 길보였다.

“녹림에서 흔히 하는 말에, 필부匹夫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죄가 있다는 말이 있다. 그대 또한 그대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을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게 죄가 되었다. 게다가 권하는 술을 받지 않으니 벌주를 먹일 수밖에. 어제 우리가 내미는 황금은 왜 받지 않았느냐?”

“으음― 역시 그랬구나. 하지만 그래도 궁금한 게 있다.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 무슨 일을 꾸미기에 사람을 죽여 가면서까지 입을 막느냐?”

“이왕 죽을 몸이니 일러주마. 우리는 백제에서 온 사람들이다. 너희들의 땅이던 요동을 절반이나 먹어 치운 고구려를 한싸움으로 깨뜨리고 그 왕의 목을 벤 적이 있는 그 백제에 대해서는 귀가 있다면 들은 바가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하려는 일은 고구려가 요동을 차지했듯 이, 이 요서를 백제의 땅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그러나 한층 침착을 회복한 부명이 싸늘한 비웃음으로 받았다.

“한낱 오랑캐의 작은 나라가 감히 중원을 넘보다니. 그 황당한 꿈으로 우리 대진大秦에 맞서? 어림없는 소리.”

“누가 누구에게 오랑캐라 하느냐? 너희 저족 역시 한인들의 땅끝에 빌붙어 살던 오랑캐의 무리가 아니냐? 대진도 그렇다. 바로 한 줌도 안 되는 너희 저족들이 세운 나라가 아니냐? 중원 한 모퉁이를 차지한 것만으로도 분에 넘치는데, 이제는 감히 제위帝位까지 칭하고 천하를 넘보고 있다. 우리 백제는 본시가 부여족, 우리라고 어디 삶아 놓았다더냐? 이 땅에 대한 연고로 보면 너희보다 오래고, 머릿수로도 너희에 지지 않는다. 바다 건너 백제만 해도 강병 수십만을 실어 보낼 수 있는 데다 이곳 요서에는 또 부여국의 유망민 수십만이 요서를 떠돌고 있다. 더구나 너희에게 한을 품은 선비족이 있고, 앞서 이 땅의 주인이었던 한족 역시 너희 편은 아니다. 이 같은 난판에 요서 땅 한 귀퉁이가 아니라 중원을 차지한들 안 될 게 무엇이냐?”

“그렇다면 당당하게 반기를 들고 군사를 일으킬 일이다. 좀도둑떼처럼 숨어서 사람이나 암살하는 주제에 무슨 당찮은 꿈이냐?”

“일에는 다 때가 있는 법. 참새나 제비가 어찌 대붕의 뜻을 알겠느냐?”

주로 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사검이었다. 아직은 부여어의 억양을 다 씻어 내지는 못했지만 중원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이 없을 만큼 능숙한 한어였다.

그때 앞쪽에서 크지는 않았으나 깊고 무거운 신음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칼빛이 걷히며 두 복면인이 좌우로 갈라섰다. 그 가운데 굳은 듯 부명의 호위무사가 서 있었다. 그러나 잠시였다. 이내 한마디 신음도 없이 무너져 내리듯 그 호위무사가 쓰러졌다. 힐끗 그쪽을 돌아본 부명이 체념에서 온 침착인 듯 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나직이 중얼거렸다.

“이제는 꼼짝없이 여기가 내 죽을 자리겠구나.”

“알았다면 됐다. 각오가 되었느냐?”

사사검이 이렇게 소리치며 저울대를 쳐들고 덮칠 듯하다가 문득 손을 거두며 말했다.

“내 사정이 있어 잠시 이 저울대로 쓰고 있다만 병장기로서는 무정하기 짝이 없었다. 게다가 네가 비굴하게 목숨을 빌지 않는 게 기특해 기회를 주겠다. 너희 저족들은 문관文官도 단도 한 자루는 지닌다 하니 그걸로 자진해라. 무사의 정이다.”

그 말에 질끈 눈을 감았다 뜬 부명이 천천히 허리에서 단도를 뺐다. 천하를 호령하는 부견에 못지않다는 그 맏아들 부비가 믿고 일을 맡길 만큼 개결함과 절의를 갖춘 인재였다.

“내 혼일천하의 재상이 되어 경세제민經世濟民하는 꿈을 꾸었더니 이제 혼일천하도 보지 못하고 죽는구나. 준 것이 하늘이라면 거두는 것도 하늘일 터, 새삼 무엇을 한하랴!”

그 한마디를 끝으로 사사검의 두 번 재촉이 있기 전에 스스로 목을 찔러 숨을 거두었다.

부명이 숨을 거둘 때쯤 하여 앞길을 막고 있던 두 사람도 얼굴의 복면을 풀고 다가왔다. 지난날 홍범회의 소년검수로 이름을 떨치던 동비와 관포가 어느새 지긋한 청년이 되어 얼굴을 드러냈다.

“이제 저하의 근심거리는 없어졌다. 어서 시체를 묻고 이 자리를 뜨자.”

뜻밖으로 오연傲然한 부명의 죽는 모습에 감동하여 말을 잊고 있는 길보와 동비, 관포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사사검이 갑자기 그들을 깨우치듯 재촉했다.

그들이 미리 파둔 구덩이에 네 사람의 시체를 묻고 살인의 흔적을 말끔히 없앤 뒤, 그곳을 떠난 것은 그로부터 한 시진쯤 지난 뒤였다. 그러나 모두가 그 길로 여광에게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관포와 동비는 먼저 돌아가 저하께 일이 차질 없이 시행되었음을 전하라. 관도를 되짚어가지 말고 길을 돌더라도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오솔길로 이 숲을 빠져나가야 한다. 우리는 내친김에 업성까지 들어가 천하의 형세를 더 살핀 뒤에 돌아가겠다.”

사사검은 그렇게 말하고 길보와 함께 업성으로 길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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